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13)  

원시적인 “나가이 얼룩” 실로 호평을 받아 

“얼룩 실하면 나가이 직포(永井織布)”라고 할 만큼 “나가이 직포”는 얼룩 

실로서 대단히 유명하며, “나가이 직포”는 오사카부(大阪府) 기시와다(岸和田)

시에서 링 정방기 17대 6,800추로 월 500곤(梱)을 생산하고 있는데, 그 중에

서 80%가 얼룩 실로 되어 있다. 

“나가이 직포”에서는 미면, 호주 면, 멕시코 면 등으로 순면 얼룩사를 주로 

뽑고 있으며, 원면에 따라 특성을 잘 살리면서 상표를 달리하여 사용 원면을 

밝히고 있으며, 방적 번수는 4~20수로 태사를 주로 뽑아, 데님이나 셔츠, 블

라우스 등의 원사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. 

이 얼룩 실 중에서 주력 상품이 순면사 “나가이 얼룩”이다. 이 “나가이 얼

룩”은 얼룩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, 7수 면사는 데님용으로 수요가 많아 생산

품을 비축해 두고 판매하고 있을 정도이다. 이 얼룩 실로는, 일반 염색사를 

경사로 하고 위사에는 “나가이 얼룩”의 세 번수 실을 표백하여 제직하면, 표

백사에 의한 희끗희끗한 무늬의 고상한 품위가 풍기는 샴브레이(chambray) 

직물이 된다. 

“나가이 얼룩”의 특징은 말하자면, 19세기의 산업 혁명 시절에 개발된 조잡

한 정방기로 방적하여 불규칙한 얼룩이 많은 실이라고 할 수 있다. 원면은 

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, 기계가 좋지 않아서 얼룩이 생긴 것 같은 감을 

준다. 요컨대, 이들 얼룩은 기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만든 얼룩은 아니고, 내

추럴(natural)감이 드는 슬럽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이 얼룩의 핵심이다. 



컴퓨터 제어 장치로 뽑은 얼룩 실 “CN 나가이 얼룩”인 “시그마” 얼룩 실

에도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. 이전에는 컴퓨터 슬럽사로 얼마나 잘 깨끗한 

데님지를 짜느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 시기도 있었으나, 최근에는 반듯하

게 규칙적이며 하자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빈틈이 없고 천에는 소비자들

이 싫증을 느끼는 경향도 있어, 다시 자연적인 얼룩이 만들어진 원시적인 

“나가이 얼룩” 실이 업계나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. ♣ 


